
48
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6.03.23.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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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n 핵심 키워드

구분 키워드 의미 구분 키워드 의미

구조 지원체계 개편 예술인 지원 확대 vs 전달 구조 불신 시장 미술·콘텐츠 산업화 신고제·금융지원·블루칩 집중

권리 예술인 권리보장 신고제·직권조사 등 제도 강화 확장 K-콘텐츠 글로벌화 공연·투어·경제효과 확대

격차 산업 내 불균형 대형사 집중·프리랜서 불안정 기술 AI 창작환경 변화 생산성↑ vs 저작권 기준 재정립

제도 예술활동증명 승인율 저하·제도 신뢰 위기 공간 문화인프라 확대 복합시설·K-아레나 경쟁

운영 재단 구조 문제 직접지원 부족·조직 비대화 전환 체류형 문화소비 관람 → 체류·경험 중심 이동

n 핵심 쟁점 

① 지원 확대에도 체감되지 않는 예술인 안전망 → 지원 규모보다 제도 신뢰와 접근성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

Ÿ 예술활동준비금 확대 등 지원은 늘었지만, 예술활동증명 혼선과 전달 구조 불신으로 현장 체감도는 낮음

② 산업 성장과 예술인 권리 보장의 불균형 → 산업 성과가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

Ÿ K-콘텐츠와 공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프리랜서·중소기획사·장애예술인 등은 여전히 차별과 소득 불안에 놓임

③ 지역문화 확장 속 생태계 자생력 약화 → 양적 확대와 지역 생태계 축적 사이의 괴리 심화

Ÿ 재단과 지자체 사업은 늘지만 직영·단기성과 중심 구조로 지역 예술단체의 성장 경로와 자생력이 약해짐

④ 인프라·축제 중심 확장과 운영 내실의 부족 → ‘짓는 것’은 늘었지만 ‘남기는 것’은 부족한 상황

Ÿ 복합문화시설, K-아레나, 축제는 확대되지만 체류·소비·콘텐츠 운영 구조는 취약

⑤ AI·기후·격차 심화 속 문화정책의 역할 재정의 → 문화정책의 범위와 책임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전환기

Ÿ AI 창작환경 변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삶의 질 하락 등으로 문화정책이 산업정책을 넘어 교육·복지·지역정책과 결합 필요

n 정책적 시사점

  이번 주 문화동향은 하나의 흐름으로 수렴된다. “문화정책은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구조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정책은 산업을 키우고, 공간을 늘리고,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권리는 뒤처지고, 지역은 약화되며

생태계는 얇아지고 있다.

구분 주요 시사점 구분 주요 시사점

“지원 규모 → 전달 구조” 전환
Ÿ 중간단계 축소, 직접지원 비율 확대
Ÿ 디지털 기반 투명 집행 시스템 필요

 “중앙 → 지역 생태계” 재설계
Ÿ 지역 우대·장기 계약·공개제안 확대
Ÿ 로컬 창작자 중심 구조 전환

산업 성장 → 권리 보장” 균형
Ÿ 예술인 권리법 실효성 강화
Ÿ 프리랜서·스태프 보호 체계 구축

“AI 도입 → 창작권 재정립”
Ÿ AI 활용 가이드라인
Ÿ 인간 창작 기여 기준 명확화

“공정성 → 성장 시스템” 전환
Ÿ 심의 중심 → 피드백·육성형 구조
Ÿ 단계별 성장 트랙 설계 필요

“산업 → 삶의 질 정책” 확장
Ÿ 문화정책 = 복지·돌봄·교육 결합
Ÿ 웰다잉·고령사회 대응 포함

“시설 → 운영·콘텐츠” 중심 이동
Ÿ 인프라 공급 과잉 대비
Ÿ 제작·유통·레퍼토리 체계 강화

“관람 → 체류형 경제” 구조화
Ÿ 관광·소비 연계 모델 고도화
Ÿ 지역 상권·콘텐츠 결합 전략 필요

지금의 문화정책은 확장에는 성공했지만, 자립을 만드는 구조 설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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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확장의 시대, 문화정책의 자립을 묻다

 문화정책은 예술인 지원 확대와 K-콘텐츠 성장, 문화인프라 확충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체계의 

불투명성, 권리 보호 미흡, 지역 생태계 약화 등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산업 성과 중심 정책을 넘어 자생

력과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 예술인 지원체계 정비와 창작안전망 강화

Ÿ 李 “문화예술 지원하면 회장들이 중간에 해먹어”(조선일보, 2026. 03. 15.)

- 이재명 대통령 3월 15일 창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 지원금의 중간착복·분절 집행 우려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Ÿ 예술인 1만8천명에 300만원 지원…'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받는다(뉴시스, 2026. 03. 20.)

- 예술인 1.8만명에 300만원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확대, 재외국민 포함·장애예술인 우선 선발

◯ 예술인 창작기반 제도 개선과 실무 역량 강화

Ÿ 10명 중 7명이 ‘미승인’... 예술인 혼란 주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TF 출범(여성신문, 2026. 03. 13.)

- 예술활동증명 승인율 50% 미만·2024년 미승인 68.3%로 기준 논란 확산…문체부 제도개선 TF 출범 및 시스템·인력 보완 추진

Ÿ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를 위한 실전 세금 가이드…금천문화재단-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술인 대상 ‘실전 세무 특강’ 연다(한국강사신문, 2026. 03. 16.)

- 금천문화재단 예술인 대상 세무·계약·저작권 등 실무 중심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예술인 권리보호 강화와 산업 내 불균형 해소

Ÿ 이기헌 등 10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발생사실 인지한 살마도 신고할 수 있어야(전국매일신문, 2026. 03. 19.)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주체를 확대하고, 정부 

직권조사 근거를 마련해 권리보호 실효성 강화하는 법안 발의

Ÿ 문화연대 “BTS 광화문 공연 환호 뒤 가려진 것들 봐야”'(한겨레, 2026. 03. 19.)

- 대중문화 매출 15조 성장에도 대형사 집중…중소·프리랜서는 소득불안 지속

◯ 장애예술인 차별 해소와 예술적 동등성 확보

Ÿ 장애예술인들, 서울연극협회 인권위 진정 “장애인 연극, 복지 아닌 ‘예술’(비마이너, 2026. 03. 19.)

- 장애예술인 10명 ‘장애인 연극은 비전문’ 발언에 인권위 진정…차별금지법 위반 논란 속 제도 개선 요구

◯ 국가 검열 책임 인정과 예술 표현의 자유 회복

Ÿ ‘국립극단 검열 사태’ 피해 예술가에 국가 배상 확정(국민일보, 2026. 03. 16.)

- 13년 국립극단 ‘구름’ 검열 피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 2,500만원을 확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 공정성 중심 지원의 한계와 창작생태계 정체

Ÿ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멈췄습니다(서울문화투데이, 2026. 03. 18.)

- 공정성 중심 심의 강화에도 예술 성장·피드백 부재로 창작 생태계 정체

◯ 문화기관 운영구조 개선과 공공성·투명성 강화 과제

Ÿ 전당과 통합하며 몸집 불린 전주문화재단, 통합 시너지 어디에?(전북일보, 2026. 03. 16.)

- 전주문화재단 169억 중 예술가 직접 지원 1.3%에 그쳐…통합 후 조직 비대화·사업 중복 등 실효성 논란

Ÿ “성과는 커졌는데, 지역은 자랐나”…김명환 대표가 짚은 금천 문화정책의 빈칸(마을신문 금친in, 2026. 03. 20.)

- 재단 직영·단기성과 구조로 지역예술 자생력 약화…공개제안·지역우대·육성형계약 등 제도 전환 필요

Ÿ 이재명 대통령 “채용 공고에 왜 월급이 안 보이냐”(위키트리, 2026. 03. 19.)

-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개선…산업별 표준임금 공개로 노동시장 투명성 강화

◯ 문화예술 투자 다변화와 민자사업 확대 필요

Ÿ “민자 신사업 범주에 문화예술·콘텐츠 분야도 포함해야”(MTN 뉴스, 2026. 03. 18.)

- 정부 100조 민자사업에 문화·콘텐츠 포함 요구…잠실팝시티(5000석) 등 공연장 투자 확대 기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463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0_0003556381
https://www.women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274882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739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568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250074.html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73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7297?ntype=RANKING&type=journalists&fbclid=IwY2xjawQkGcJ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0LnmshOYkThuThJs3MHG7nTHLyQ87N0UiFWD3wYfWfo6flEya7tRMduiXog_aem_h1EbQLL2VJ4JU_4LANtiLQ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69&fbclid=IwY2xjawQoi49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NwfkXgW5q1shrr_Z9_pcZP7qfnMAceECIbTQIYNUJKVnVq1cmOMkM7PHACg_aem_2L-CHEB_QUdQWqryr2InDA
https://www.jjan.kr/article/20260316500551
https://www.gc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36
https://m.wikitree.co.kr/articles/1126353?fbclid=IwY2xjawQo4xR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JQprA5DyrKGjxUf1VvjmS9GIC2NeWH742hYysZTG8Mzll5T7O6rWHKixIhQ_aem_Iukq1am-zBhmX0iIwF0l7g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3171753097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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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시장 성장과 제도화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Ÿ 문체부 “신고제, 미술산업 활성화 위해 필요…안정적 관리에 최선”(서울경제, 2026. 03. 13.)

- 문체부 미술진흥법 시행(7월) 앞두고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및 437억 규모 융자·보증 신설로 시장 투명성·산업화 추진

Ÿ 울산 갤러리, BAMA 참여 2배 늘었다…지역 미술계 존재감 확대(울산매일UTV, 2026. 03. 16.)

- 울산 갤러리 3→6곳(2배), BAMA 136개·4,000점 규모 속 지역 미술시장 확장 가시화

Ÿ 3400억에 낙찰된 클림트…블루칩만 팔렸다(서울경제, 2026. 03. 17.)

- 글로벌 미술시장 596억달러로 4% 반등…초고가·블루칩 중심 거래, 한국은 6% 성장

◯ K-콘텐츠 글로벌 성과와 공연·투어 산업 확장

Ÿ '케데헌', 美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2관왕'…객석 응원봉 등장도(노컷뉴스, 2026. 03. 16.)

- 넷플릭스 애니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장편애니·주제가상 수상하며 2관왕 달성

Ÿ 헌트릭스 '골든' 공연장 떼창?…"넷플릭스, 내년 '케데헌' 투어 계획"(뉴시스, 2026. 03. 19.)

- 넷플릭스가 ‘케데헌’ 글로벌 투어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1만~2만석 아레나 공연이 검토

◯ 콘텐츠 중심 문화경제 확장과 산업 간 파급효과 강화

Ÿ 1시간 짜리 BTS 광화문 공연 “1.5조+a'경제효과(아시아경제, 2026. 03. 19.)

- BTS 광화문 공연에 26만명 운집 예상, 숙박·교통·굿즈 소비 포함 경제효과가 최대 1조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

Ÿ 콘텐츠, K-푸드도 키운다…수출 10% 늘면, 농식품 생산액 1660억 ↑(뉴시스, 2026. 03. 18.)

- 콘텐츠 생산 10억↑시 전체 17.6억·농식품 0.8억 증가…수출 10%↑시 생산 3.8조·농식품 1660억 확대

◯ AI 확산에 따른 창작환경 변화와 저작권 기준 재정립

Ÿ "한 컷에 2시간 걸리던 작업을 10분만에"⋯AI 시대 웹툰 창작 현장은(아이뉴스24, 2026. 03. 16.)

- AI 활용으로 웹툰 제작 속도 최대 6배↑(2시간→10분)…창작 효율 높이되 저작권 기준 중요

Ÿ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AI 생성 작품 저작권 분쟁 상고 기각(특허뉴스, 2026. 03. 16.)

- 미 연방대법원, ‘Thaler v. Perlmutter’ 상고 기각…인간 개입 없는 AI 창작물은 저작권 불인정 원칙 유지

Ÿ 전주문화재단, 직원 전원 AI 활용지도사 1급 취득(투데이안, 2026. 03. 17.)

- 군장대 RISE사업단 협력 생성형 AI 실무교육 연계, 직원 15명 전원 자격 취득

◯ AI·알고리즘 시대의 취향 형성과 큐레이션 역할 변화

Ÿ 취향은 누가 만드는가 - 얼굴 없는 큐레이터의 시대(서울문화투데이, 2026. 03. 13.)

- AI·알고리즘 시대에도 큐레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취향을 설계하며 인간 큐레이터의 신뢰 역할이 더 중요

◯ 복합문화시설 확충과 도시재생 연계 문화인프라 구축

Ÿ 박물관·미술관 등 복합문화예술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첫 삽… 2028년 개관(조선일보, 2026. 03. 16.)

- 인천뮤지엄파크 총사업비 2,416억 투입해 착공…박물관·미술관 결합 복합문화공간으로 2028년 개관 목표

Ÿ 대전시, 원도심·예술 결합 ‘3대 특화 문화시설’ 청사진 공개(중부매일, 2026. 03. 17.)

- 대전시 원도심에 3대 문화시설 조성…98억·158억 투입, 전시·문학·도예 거점 구축 통한 도시재생 추진

◯ 대형 공연 인프라 확대와 K-컬처 거점 경쟁 심화

Ÿ 광명시, K-아레나 유치 밑그림 그리기 시작(일간경기, 2026. 03. 16.)

- 광명시 5만석 규모 K-아레나 유치 추진…10월 타당성·기본계획 수립 통해 글로벌 공연·관광 거점 조성 본격화

Ÿ '도시 속 섬' 영도, 해양신산업·관광특구로 탈바꿈한다(프레시안, 2026. 03. 19.)

- 영도에 5000억원 투입 2만석 K-POP 아레나 조성, 관광특구·트램 구축으로 외국인 1000만명 관광 거점화 추진

Ÿ 고양 'K-컬처밸리' 소송전 격화…경기도 3134억원 맞소송(포쓰저널2026. 03. 17.)

- 고양 K-컬처밸리 5,000억 소송 vs 3,134억 맞소송…공정률 17%·완공 2030년 지연

◯ 문화기관 독립성 확보와 운영 자율성 강화 필요

Ÿ 경기도박물관, '직속 기관' 독립 정체성 세워야(인천일보, 2026. 03. 15.)

- 경기도박물관 문화재단 산하 편입 이후 연구·전시 자율성 약화 지적…직속기관 전환 통한 독립 운영 필요성 제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311.20260313185857001
https://v.daum.net/v/20260316154015306
https://v.daum.net/v/20260317175237783
https://v.daum.net/v/2026031611150143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9_0003555447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181603568072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8_0003553029
https://www.inews24.com/view/1949507
https://www.e-patentnews.com/14242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710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66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60316145606001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500544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8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4008.202603191805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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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 기반 도시브랜딩과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Ÿ DDP앞 'K팝 거리'…동대문 일대 'K컬처 핫플'로 만든다(한국경제신문, 2026. 03. 16.)

- 서울 동대문 DDP 일대 K팝 거리 조성…26개 사업·2031년 목표, 문화·관광·상권 결합 추진

Ÿ ‘서울’ 글로벌 도시 경쟁력 33계단 “껑충”...비결은?(재외동포신문, 2026. 03. 15.)

- 서울 K-컬처·사계절 축제 기반 도시매력으로 세계 도시 경쟁력 9위 도약…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위상 강화

Ÿ 부산은 영화·축제 도시로 도약하는데 대구는?⋯ ‘수성못 수상공연장’이 필요한 이유(경북매일, 2026. 03. 16.)

- 대구 부산 대비 상징적 문화공간 부족 지적…수성못 수상공연장 통해 관광·공연 결합 문화거점 필요

◯ 체류형 문화소비 확대와 경험 기반 관광전환

Ÿ 고양시 "공연을 관광·소비로 확장"(매일경제, 2026. 03. 19.)

- 고양시 공연 관람객을 관광·소비로 연결하는 ‘고양콘트립’ 추진…뷰티·미식 연계 체류형 코스 확대

Ÿ "1시간 줄 서도 본다"…'울트라백화점 서울 Vol.2', 흥행 돌풍에 연장 결정(뉴스1, 2026. 03. 16.)

- 체험형·서브컬처 기반 전시 흥행으로 관람형을 넘어 참여·교류형 콘텐츠 수요 확대 및 체류형 문화 소비 강화

◯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과 창작공간 전환

Ÿ 신촌 백화점 쉬는 날, 지하 주차장은 록 공연장이 됐다(서울신문, 2026. 03. 19.)

- 서대문구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신촌 백화점 쉬는 날 지하주차장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청년 인디음악 생태계 확장에 나서

◯ 로컬콘텐츠 기반 지역문화정책과 산업생태계 구축

Ÿ ‘로컬100’에 없는 원주, 어떻게 할 건가?(원주투데이, 2026. 03. 16.)

- 원주 로컬100 미선정 배경은 문화자원 부족이 아닌 ‘도시 서사 부재’…분산된 자원을 통합한 문화브랜딩 필요

Ÿ 전북도, 문화산업진흥지구 신규 지정 추진…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인프라 확충(전자신문, 2026. 03. 16.)

- 전북 전주·익산·군산·남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신규 지정 추진…200억 펀드 등으로 창작·기업·산업화 연계 생태계 구축

◯ 산업유산 기반 문화재생과 산업·예술 연계 플랫폼 확대

Ÿ 이재명 대통령 “국가산단-문화예술 연계 플랫폼 청와대서 고민할 것”(노컷뉴스, 2026. 03. 16.)

- 이 대통령 15일 창원 차담회서 1년 단위 예술지원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산단-문화예술 연계 플랫폼을 청와대가 검토

Ÿ 영암군, 옛 대동공장 폐산업시설 복합문화공간 재생(중도일보, 2026. 03. 19.)

- 1만515㎡ 부지, 총사업비 226억 투입…농산물 가공·레스토랑·커뮤니티·예술아뜰리에 조성

◯ 섬·해양 기반 광역문화벨트 구축과 연계형 문화전략 확대

Ÿ ‘연대형·세계지향’ 섬 문화 프로젝트…서남해안 트리엔날레 추진 본격화(공뉴스, 2026. 03. 16.)

- 서남해안 5개 지자체 2030 ‘W.I.N. 트리엔날레’ 추진 협력…섬·예술·관광 결합한 광역 문화벨트 구축 본격화

◯ 지역공연 생태계 취약성과 시장 구조 불균형 심화

Ÿ 인천서 공연할 때 ‘인천이라 미안해’ 탄식··· “지역문화 수요 확장해야”(인천투데이, 2026. 03. 16.)

- 인천 예술인 “서울 안 가면 생존 어렵다” 인식 확산, 문화 인프라·수요 부족으로 지역이 인재 유출 구조에 

머무르며 지역 문화시장 형성 필요

Ÿ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지원금 반납 사태, 한국 오페라 생태계의 위기....(MOVE, 2026. 03. 18.)

-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내부 갈등 끝 1억 지원금 반납…민간 오페라 제작·지원 구조 위기 드러내

◯ 제작극장 기능 강화와 지역브랜드 공연 창출

Ÿ 의정부문화재단, 대형 창작 뮤지컬 「시작, The Beginning」 제작 발표회 성료(인천투데이, 2026. 03. 16.)

- 의정부문화재단 창작뮤지컬 ‘시작’ 제작 발표…조선 건국 서사 담아 10월 초연·지역문화 브랜드화 추진

◯ 미래관객 육성 기반 부족과 레퍼토리 체계 미비

Ÿ ① 미래 관객은 어떻게 길러지는가(MOVE, 2026. 03. 19.)

- 한국 어린이·청소년 공연은 증가했지만 대부분 실험 단계에 머물고, 국립단체 간 연계·장기 레퍼토리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

◯ 축제 양적 확대 속 체류·소비·지역연계 한계 노출

Ÿ 서울시, 365일 축제 끊이지 않은 ‘펀 서울’ 브랜딩(매일일보, 2026. 03. 16.)

- 서울시 ‘365일 축제도시’ 전략으로 한강 중심 사계절 축제 확대…관광·체류·경제 연계해 글로벌 Top5 도시 도약 추진

Ÿ ‘무늬만 글로벌이었던’ 유등축제, 진짜 글로벌화 시동(부산일보, 2026. 03. 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647711?fbclid=IwY2xjawQmhPh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uma3jZVsCXvZRy2BlJnh0btuYRBJoCcwuGDi-l7s4FGsm4A7bH6rpY-UlqQ_aem_by4fTtwkVvBUbHMQkimI_w#_enliple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75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316500381
https://www.mk.co.kr/news/society/11992864
https://v.daum.net/v/20260316140930551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seoul_local/enjoy_seoul/2026/03/19/20260319021005
https://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04
https://m.etnews.com/20260315000090?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IzOiJodHRwczovL3d3dy5nb29nbGUuY29tLyI7czo3OiJmb3J3YXJkIjtzOjEzOiJ3ZWIgdG8gbW9iaWxlIjt9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225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0319010006137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831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490
http://m.ithem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1&fbclid=IwY2xjawQm6xR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90EiXnWKqM6sCs-fRJeNWUo-Hw_g68EECZJMZ9sA3Hx1WqU-kj4chel9OmA_aem_y1QAJfSRBB8fNYLmPUyR5A
http://m.newstag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31
http://m.ithem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0&fbclid=IwY2xjawQpvVx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CegiUjJtEU4GbX7j9yKczg54FrWu55IN0lVj8DEHjOk_kHxlN7bLaDqwFkQ_aem_EBi2MS1hKW26iqw9Hjzm3g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50961
https://v.daum.net/v/2026031615380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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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남강유등축제 외국인 비중 0.3% 한계 속 ‘글로벌 축제’ 재선정…3년간 24억 지원으로 체류형·해외마케팅 중심 전면 개편

Ÿ 경남 지역축제 손님 늘었지만 지갑 안 열었다(경남신문, 2026. 03. 17.)

- 경남 축제 66→109개·방문객 63%↑에도 1인 소비 1.2만→7007원 43%↓

Ÿ 경주시, ‘경주문화예술 르네상스’ 예산낭비 논란(시사코리아저널, 2026. 03. 16.)

- 경주시 ‘문화예술 르네상스’ 연 7억 투입에도 가수 섭외비 2억↑·지역예술인 배제 논란으로 예산효율성 문제 제기

◯ 기후위기 대응과 축제 운영 패러다임 전환 요구

Ÿ 새별오름 앞에 5년 만에 살아난 불씨…들불축제는 생태축제일까(한겨레, 2026. 03. 16.)

- 제주들불축제, 예산 17억원 들여 5년 만에 불놀이 재개했지만 산불·생태훼손 우려 속 달집 1개만 태워 논란

Ÿ 종잡을 수 없는 개화에…지자체들 벚꽃축제 일정 늘리고 늦추고(연합뉴스, 2026. 03. 18.)

- 기후변화로 개화 불확실…제천 4.4~19(3일↑), 보은 3→10일 확대, 충주 20일 늦춰 개최

Ÿ 창원진동미더덕축제, 3년 연속 취소된 것은 기후 위기이자 미래의 문제이다! (진주인터넷뉴스, 2026. 03. 09.)

- 미더덕 생산 2,690톤→136톤 급감, 고수온 영향…축제 3년 연속 취소

Ÿ 문대림 “변화의 물결 제주들불축제, 사계절 축제로 확장”(제주의소리, 2026. 03. 14.)

- 제주도지사 도전하는 문대림 코로나 전 30만명 방문 들불축제, 봄·가을 각 3개월 사계절 예술축제로 확대 제안

Ÿ 기후변화로 “활동 부족→건강악화→연 50만명 조기 사망” 전망(한겨레, 2026. 03. 18.)

- 기후변화로 신체활동 감소, 건강 악화…2050년 연 50만명 조기사망 전망

◯ 문화예술교육 확대 속 접근성·격차·기반 과제 부각

Ÿ [한국의 평생교육] (13)평생교육 내용(Ⅴ): 문화예술교육(교육플러스, 2026. 03. 18.)

- 문화예술교육, 1980년 헌법·1999년 평생교육법 기반…수요자 맞춤·강사 안정·지역격차 해소 필요

Ÿ 음악·미술 재능 뛰어난 청소년 '예술영재 교육' 지원…300명 모집(내손안에서울, 2026. 03. 16.)

- 서울 예술영재 300명(음악 180·미술 120) 선발해 교육비 전액 지원…취약계층 예술교육 확대

Ÿ 국내 첫 ‘예술 특수학교’…‘접근성’ 숙제(KBS뉴스, 2026. 03. 17.)

- 총 474억 투입 예술 특수학교 추진…중·고 21학급 138명 규모, 접근성 과제

◯ 문해력 저하 심화와 교육 대응 필요성 부각

Ÿ 학생들 "금일이 금요일?"…문해력 논란 커지자 국교위 '문해력 특위' 만든다(뉴스1, 2026. 03. 16.)

- 학생 문해력 저하 심화에 교사 91.8% 체감…국교위, 원인 분석·교육 대안 마련 위한 ‘문해력 특위’ 신설

◯ 생활문화 기반 확대와 시민 참여형 문화생태계 구축

Ÿ 부천문화재단, 공공 악기 대여 서비스 '부천 악기 은행' 30일 개소(기호일보, 2026. 03. 17.)

- ‘부천 악기은행’ 개소 20종 200여 대 악기 대여·기증 순환으로 시민 음악 참여 확대

◯ 예체능 수요 확대와 취향 기반 생활문화 시장 성장

Ÿ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참여와 혁신, 2026. 03. 12.)

- 예체능 사교육 비중 6.2%, 참여율 25.7%로 모두 증가하며 음악·미술·체육 전반 수요 확대

Ÿ 할머니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2030 푹 빠진 취미 정체(한국경제신문사, 2026. 03. 13.)

- 뜨개 카페 이용 105%↑, 20·30대 60% 이상…아날로그 취미의 공간·콘텐츠 결합으로 신시장 확장

◯ 지방소멸 심화와 정주 기반 취약성 구조적 문제 부각

Ÿ 방치된 ‘지방소멸의 그늘’… 시·도별 예산은 최대 100배 격차(세계일보, 2026. 03. 15.)

- 빈집 문제, 시·도 예산 최대 100배 격차·법령 이원화로 비효율…지방소멸 악순환 심화

Ÿ 29만호 vs 1675호… ‘따로국밥’식 빈집 통계에 대책도 겉돈다(세계일보, 2026. 03. 16.)

- 빈집 통계가 기관별로 최대 172배 차이나 실태 파악부터 혼선…국가 차원의 통합 기준·관리체계 구축 필요

Ÿ “지방소멸 막으려면 주민 주도의 부가가치 창출부터 이뤄야”(서울경제, 2026. 03. 19.)

- 지역소멸 해법은 주민 주도 부가가치 창출…3·6·9·20년 장기 전략 필요

Ÿ "지방 간 청년 3명 중 1명, 2년 못 버티고 수도권 'U턴'"(연합뉴스, 2026. 03. 18.)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34.9%가 평균 1.6년 만에 수도권으로 돌아가며, 정착률은 수도권 42.7% vs 비수도권 21.3%로 격차 큼

◯ 창업 생존율 저하와 공유경제 기반 일자리 전환 흐름

Ÿ “창업기업 10개 중 7개 망해...” 통계로 보는 한국 창업 생존율(일요서울, 2026. 03. 18.)

- 창업기업 1년 생존 62%→5년 30%…10곳 중 7곳 폐업, 자영업 중심 구조·투자 부족 문제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0051.20260317191043002
http://m.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3
https://v.daum.net/v/20260316050638931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160900064
http://www.jinju.news/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42264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044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49917.html?fbclid=IwY2xjawQnQqx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4O1EXmvAyBkNuLbNWqPkvTfK1YAW_KseX9TP17vTqLPsLY0iwvKr4ffgi9g_aem_09D7Y-CWt2jLziO4n74Q0A#ace04ou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9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746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1097&ref=DA
https://www.news1.kr/amp/society/education/6100876?fbclid=IwY2xjawQkmid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0kGHt25AbBkS7QJ-BB4KATlHSxOMBzcL7Y_ty_Kx7zyGq7Cf9nYvNaodNbQ_aem_DODNK9S0QFz9Y7-AcydzFQ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542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act=view&list_no=44395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393177
https://v.daum.net/v/20260315190652789
https://v.daum.net/v/20260316190644899
https://m.sedaily.com/article/20020989?fbclid=IwY2xjawQotOp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_S-rrxDZHGFvWQZMRdzURBRnkCnOTeemRaFJG1KA9th1jIAuotJstxB884A_aem_2TjzjOudevxgEKvXa6931w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8055900003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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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유가 곧 경쟁력"…광명시 공간·물건·재능 나누는 기업 키운다(머니투데이, 2026. 03. 17.)

- 광명시 공유기업 공모 추진…7년 미만 기업 대상 최대 500만원 지원, 4월 최종 선정

Ÿ 2026년 2월 고용동향 및 평가(고용노동부, 2026. 03. 18.)

- 고용보험 1563만명, 서비스업 26.9만↑…예술·여가 16.7만명·6.1천↑

◯ 동체 기반 문화모델 확산과 지역 자산화 실험

Ÿ 숫자의 시대를 넘어, 삶의 존엄을 '채비'하다(은평시민신문, 2026. 03. 16.)

- 은평채비사업단 수익 공동분배 모델 도입해 공동체 기반 문화활동 실험

Ÿ 주민 이야기로 지역 살린다…전북 마을문학 공모 착수(전라매일, 2026. 03. 19.)

- 인구감소지역 6개 마을·단체 2곳 선정, 총 2.5억 지원…마을문학 자산화 추진

◯ 삶의 질 하락과 자산 불평등에 따른 행복 격차 심화

Ÿ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불행?"…한국 행복 지수 전 세계 67위로 '뚝'(아시아경제, 2026. 03. 19.)

- 한국 행복지수 6.040점으로 147개국 중 67위, 3년간 52→58→67위 하락…관용·부패인식 취약이 주요 원인

Ÿ 계층 이동의 꿈 접는 불평등한 나라, 한국(참여와 혁신, 2026. 03. 14.)

- 한국 자산 상위 10%가 46.1% 점유…소득보다 자산 불평등·계층 대물림 심화

Ÿ “부모 세대보다 삶이 나아졌다” 53%…10년 전보다 확 줄었다(매일경제, 2026. 03. 19.)

- 삶의 질 ‘개선’ 53.2%로 10년 전 대비 11.7%p↓, 청년은 40.3%만 긍정·47.9% 미래 비관…AI로 청년 일자리 21만개 감소

◯ 정신건강 ‘보편 인식–낮은 치료 이용’ 구조적 격차

Ÿ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 정신건강 문제 보편적이지만 치료는 부담(여론속의 여론, 2026. 03. 17.)

- 정신건강 경험 66%, 보편 인식 97%지만 치료 26%…미치료 이유 심각성 낮음 42%, 자가해결 27%

◯ 6.3 지방선거 앞두고 문화도시·생활문화·공간재생 공약 경쟁 확대

Ÿ 박관열 경기광주시장 예비후보 "초대형 쇼핑센터 말고 생활문화 공간을"(오마이뉴스, 2026. 03. 16.)

- 박관열 예비후보, 5호 공약으로 3만호 AI신도시와 연계한 역세권 개방형 생활문화거리·팝업상권 조성 제시

Ÿ 성현출, “인권·기술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남구”(쿠키뉴스, 2026. 03. 15.)

- 성현출 예비후보 100억 문화재단 설립·문화예술 6차산업으로 1500억 경제효과 창출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남구’ 공약 제시

Ÿ 한옥문 후보, 휴업영화관 '문화예술공간 활용' 약속(양산뉴스파크, 2026. 03. 17.)

- 휴업 영화관을 공연·전시공간으로 재활용해 문화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

Ÿ 박용선, 생활예술 중심 문화도시 공약 발표(프레시안, 2026. 03. 18.)

- 포항시장 후보 생활예술 지원 확대·29개 읍면동 합창단·유휴공간 활용 등 문화도시 공약 제시

Ÿ 이춘희 예비후보 "세종, 워싱턴D.C.형 국가문화수도로"(더팩트, 2026. 03. 18.)

- 세종 국립박물관·예술단 유치·지원 2배 확대…공실 상가 활용 ‘국가문화수도’ 공약

Ÿ 조청래 창원시장 예비후보, '영혼'을 깨우는 문화 대개조 공약(BreakNews, 2026. 03. 18.)

- 창원 문화재단 개편·관광기구 신설, 2028 시립미술관 등 인프라 확충·도시 전역 문화관광화 추진

ISSUE 웰다잉 확산과 존엄한 노후를 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

※ “삶의 마무리를 나눔으로” 배우 신애라 부친, ‘엔딩파티’ 후 아파트 기부(국민일보, 2026.01.18.)

- ‘엔딩파티’ 계기로 신애라 가족, 아파트 기부…삶의 마무리를 나눔으로 확장한 사례

Ÿ "삶의 마지막도 존엄하게" 장경술 의원, 웰다잉 지원 체계 마련 촉구(경기일보, 2026. 03. 12.)

- 안양시의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찾아가는 교육·캠페인 등 ‘웰다잉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Ÿ 강북구, 스스로 가꾸는 존엄한 삶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news A, 2026. 03. 13.)

- 강북구 연 12회 프로그램·의향서 1,020명 등록 기반 웰다잉 교육 확대…존엄한 노후 준비 지원

Ÿ “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안산시, 초고령사회 ‘존엄한 노후’의 이정표 세우다(일요신문, 2026. 03. 12.)

- 안산시 방문의료·복지 결합한 통합돌봄으로 ‘집에서 존엄한 노후’ 실현하는 지역 케어 모델 구축

 

https://www.mt.co.kr/policy/2026/03/17/202603171042096288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91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47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6&idx=294314
https://v.daum.net/v/20260319172837286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96
https://www.mk.co.kr/news/economy/11992834
http://IwZXh0bgNhZW0BMABhZGlkAasvbCp98BJ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67vf3bA8ZhVfkDTAvl19vFBIPM7mZzj248uOJY7PLs5FcA9hO5SHfU_sSOQ_aem_cQtbm4dFQx8DipR9vMKRUA
https://v.daum.net/v/2026031610572733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4102008.20260315173917001
http://m.ysnewspa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01
https://v.daum.net/v/20260318131625325
https://v.daum.net/v/20260318105456755
https://www.breaknews.com/1193011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267012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12580330
http://m.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52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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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정리하며) 확장의 시대, 문화정책의 자립을 묻다

 이번 한 주 문화동향을 보면, 지금의 문화정책은 분명 확장의 국면에 들어서 있다. 예술인 지원 확대,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과, 복합문화시설과 대형 공연장 건립, 체류형 관광과 도시브랜딩, 로컬콘텐츠 육성과 산업유산 재생까지 문화는 이제 산

업·도시·복지·관광·교육을 묶는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문화정책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화려하다.

 하지만 이번 주 자료들이 함께 보여준 것은, 그 확장의 속도만큼 구조의 균형과 내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다. 예술인 지원은 늘고 있지만, 지원 체계의 불투명성과 중간 집행 구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예술활동준비금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술활동증명 미승인 비율과 현장 실무교육 필요성은 제도가 창작자의 현실을 아직 충분

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은 확대됐지만, 창작자가 체감하는 안정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권리 문제도 분명하다. K-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중소 기획사와 프리랜서, 장애예술인은 여전히 차별과 불안정의 경

계에 놓여 있다. 서울연극협회 논란,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범위 확대 법안, 국립극단 검열 국가배상 판결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인다. 산업은 커졌는데, 예술인의 권리와 존엄은 그만큼 성장했는가. 이번 주 문화동향의 가장 무거운 쟁점이 여기에 있다.

 문화기관과 지역문화정책의 과제도 또렷하다. 전주문화재단의 직접지원 비율 논란, 금천 사례에서 드러난 재단 직영·

단기성과 구조 비판은 지역문화 행정이 양적 성과 관리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지역 예술생태계의 자생력과 축적 구조

를 만드는 데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축제 분야에서도 반복된다. 방문객은 늘었지만 소비는 줄고, 글로벌

화를 말하지만 외국인 비중은 낮으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도 지역예술인은 배제되는 모순이 드러난다. 결국 문제

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동시에 산업과 도시 전략 측면에서는 새로운 흐름도 뚜렷하다. K-팝 거리, K-아레나, 뮤지엄파크, 원도심 특화시설, 산업유산 

재생, 섬·해양 광역문화벨트, 공연 연계 체류형 관광코스 등은 문화가 이제 ‘보는 것’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문화는 도시 이미지를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관광·상권·교통·생활양식까지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확장이 모두에게 고르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공연시장의 취약, 미래관객 기반의 미비,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 격차, 문해력 저하, 예체능 수요의 계층화,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 자산 불평등과 행복지수 하락은 문화

정책이 산업적 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일깨운다. 문화는 결국 삶의 기반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번 주 자료 중 ‘웰다잉’과 존엄한 노후를 다룬 흐름은 상징적이다. 문화정책이 더 이상 공연장과 축제,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기 때

문이다. 삶의 질, 돌봄, 공동체, 존엄, 참여는 앞으로 문화정책이 비켜갈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이번 한 주 문화동향은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한국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나아가고 있지만, 더 오래 버틸 구조는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산업은 커지고, 공간은 늘고, 계획은 화려해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의 권리, 지역의 자생력, 공공기

관의 운영 철학, 미래관객 육성, 기후위기 대응, 삶의 격차 문제까지 함께 다루지 않는다면 이 확장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화정책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보다 ‘무엇이 남는가’를 물어야 한다. 지원의 규모보다 

전달 구조를, 방문객 수보다 체류와 관계를, 시설 건립보다 운영과 생태계를, 산업 성과보다 권리와 존엄을 중심에 놓

을 때 지금의 확장은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한 주의 소식을 정리하며,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자립을 만드는가, 의존을 만드는가?


